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 구조변화 파

악과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 생산과 고용 

측면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별 변화의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식품제조업 부

가가치 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z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식량 안보 위협과 그에 따른 세계 식품시장 공급망 차질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음. 

	h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1) 에 따르면, 2020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및 종사자 수

는 5년 전 대비 각 21.1%, 2.7% 증가하여 전체 제조업(각 4.2%, -0.3%) 대

비 더 높은 증가세에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2020년 전체 제조업 매

출액 감소(-4.2%)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은 소폭 감소(-0.5%)에 그쳤음.

	z 그동안 식품산업에 대한 다양한 통계 생산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식품산업

의 꾸준한 성장과 생산 및 규모 증가 추세 대비 구조적인 변화를 세부업종별로 파

악하거나 적절한 모형을 활용하는 엄밀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임.  

	h 대내외적으로 경기 불황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의 구조 변화 현황 파악과 변화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z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 생산과 고용 측면의 구조변화 여부와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식품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z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난 20년간(2000~2019년) 식품제조업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구조변화의 발생하였는지 검정하였음.2)

	h 세부업종별로 특성과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분류 수준에서 

자료를 구성하였고, 이를 제조업 전체 구조변화 분석 결과와 비교함.

	h 또한, 분석대상 기간에는 2008년,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과 2015

년 글로벌 유가 상승 기간 등이 포함되고 있어 금융위기 직후와 이후 회복 

과정에서의 식품제조업 산업구조 변화의 동학(dynamics)을 관찰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음.

	z 산업구조 변화 검정은 생산과 고용 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생산 측면은 부가가치, 

고용 측면은 종사자수를 지표로 활용하였음.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식품제조업

의 생산과 고용구조 변화를 양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음.

	h [표 1]에는 구조변화 검정에 활용한 변수가 제시되어 있으며, 설명변수는 산

업 생산 및 고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함. 

	h 이 때, 단기적 및 구조적 요인의 구분 기준은 데이터의 주기(frequency)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 “구조적” 이라는 용어는 “2~3년 이내에 변

화하기 힘든” 이라는 의미로 사용됨.

	z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00~2019년) 동안 식품제조업 및 전체 제조업 생

산과 고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구조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h 식품제조업 생산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 구조 변화는 2004년, 2010년 

등 2회 발생하였고, 고용 구조 변화는 2002년, 2007년, 2011년 등 3회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z Phase I(2000~2004년): 먼저, 식품제조업 생산은 2000년대 초반 전반적으로 

경제적 충격(IMF 여파, 카드사태)이 있었고, 가계 소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식품

제조업 특성상 부가가치 변동성이 높게 나타남.

	z Phase II(2005~2010년): 200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소비 트렌드(예, 건강 지향, 고급화, 다양화) 형성에 따라 식품산업이 본

격 성장하였음.

	h 한편, 식품제조업은 먹거리 관련 필수 업종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은 일반제

조업 대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남.

	z Phase III(2011~2019년): 전체 제조업 성장 둔화 및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

품제조업은 오히려 인구 구조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신규시장(예, 밀키트, 

비건, 대체육)이 형성되는 등 오히려 성장이 가속화되는 역설적인 행태를 보였음. 

연구 배경

생산 구조변화 분석결과

식품산업 구조 및 변화 분석

김관수, 김채리, 박지용

[표 1] 식품제조업 구조변화 분석 활용변수

식품산업 구조변화 시점 검정

구분 변수 변수 설명

종속변수
생산 부가가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백만 원)
고용 종사자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종사자수(명)

설명변수

구조적

인구구조
생산가능인구 전년 대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여성 
노동참여율

전체 제조업 종사자 대비 여성 종사자 비중

생산구조

노동생산성 
격차

=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 / 제조업 평균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 = (부가가치/고용자수)

유형자산 유형자산 연간 증가(백만 원)

단기적
임금변화 전년 대비 일인당 평균 임금 변화율
원재료비 

변화
전년 대비 원재료비 변화율

거시적
경기변동 실질GDP 또는 실업률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 등락률
수출액 세부업종별(중분류) 수출액

주: 1) 2010년 및 2015년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는 경제총조사를 활용함.

     2) 상기 자료들은 실질변수로 변환하였고, 정상성 확보를 위해 로그-차분하여 활용함.

[그림 1] 구조변화 시점별 식품제조업의 생산 추이

자료: 저자 작성

 단위: 백만 원

1)  전국사업체조사는 2020년 경제총조사에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며, 추후 확정치 발표 후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변화 실증 모형은 아래 식(1)과 식(2)와 같음. 아래 식에서 종속변수Y1 와 Y2 는 각각 식

품제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자수를 의미하고, i 는 업종, t 는 시점, DEMO 는 인구구조 요인, IND 는 생산구조 요

인, MACRO 는 거시적 요인, μit 와 εit 는 오차항임.



	z Phase I(2000~2002년), II(2003~2007년): 2000년도 초반에는 카드 사태의 영

향으로 필수 업종인 식품제조업 고용의 변동이 크게 나타난 시기임.

	h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용 카드 사용이 일상화되었던 2002년 

카드 사태의 경우, 필수 업종인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음(김관수, 2021).

	z  Phase III(2008~2011년): 해당 시점에는 금융위기 영향으로 부가가치는 증가한 

반면 고용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z Phase IV(2012~2019년): 식품제조업 고용은 2010년부터 두드러지게 증가하

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인구·가구 구조변화와 금융위기 이후 가계 소비 트렌드 

변화, 가공식품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고용과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임.

	h 이는 2015년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전체 제조업과 대조

되는 모습임. 특히, 여성 및 고령층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식품

제조업 산업 성장은 향후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z 식품제조업과 전체 제조업 간 구조변화 발생 여부와 시점의 차이를 비교하였음. 검

정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 구조변화는 2002년, 2008년, 2011년에 3회 발생하였

고, 고용 구조변화는 2005년, 2010년, 2014년에 3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h 식품제조업과 전체 제조업 모두 2000년대 초반 이후 부가가치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여 왔으나, 전체 제조업은 최근 10년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반

면 식품제조업은 고성장(특히, 2010년 이후)한 것으로 나타남.

	z 분석기간 동안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는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의 부

침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상승해왔음(Phase I, II, III). 

	h 특히, 2008년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요 

중·고기술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여타 업종도 낙수 효과를 누렸음.

	h 다만, 2010년대 초부터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Phase 

IV). 현대경제연구원(2021)에 따르면, 2019년 전년 대비 부가가치 증가율

은 -1.4%로 역 성장 하였고, 제조업 내 고부가가치 산업 전반의 경쟁력 하

락이 우려되고 있음.

	z 또한, 전체 제조업의 고용은 2000년대 초부터 글로벌 금융위기(‘08)까지는 횡보

하거나 약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고(Phase I), 이후 

2015년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음(Phase II, III).

	h 특히, 2010-2011년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과 선박 제조업 등 노동집

약적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수출 호조가 전체 제조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짐.

	z 최근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의 업종이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자본집약적 & 고(高)기술 산업 특성상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임. 이는 제조업의 

자동화 및 기계화는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Phase IV).

[그림 2] 구조변화 시점별 식품제조업의 고용 추이

고용 구조변화 분석결과

자료: 저자 작성

 단위: 명

[그림 3] 구조변화 시점별 식품제조업 및 전체 제조업 생산-고용 비교

식품제조업

전체 제조업

주: 구조변화 시점은 부가가치 구조변화 검정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저자 작성



	z 다음으로, 식품제조업의 구조 변화 요인을 구조변화 시점별로 각각 추정하였음. 

구조변화 검정과 같이 생산(부가가치) 및 고용(종사자수)으로 구분하여 양적 변화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요인 분석에 활용된 실증 모형은 앞서 제시한 식(1) 및 

식(2)와 동일함.

	h 식품제조업의 생산 구조변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지면 분량상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함.

	z 먼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생산가능 인구수는 2005년부터 2010년

(phase II)까지 10% 유의수준에서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에 유의한 부(-)의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식품제조업 내 여성 노동참여율은 모든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z 또한, 전체 제조업과 식품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3)가 모든 시점에서 식품제조업 부

가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 때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1% 

증가할 때,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는 0.19~0.24% 가량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log).

	h 일반적으로 (전체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은 경우) 노동생산성 격차

와 부가가치는 부(-)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러나, 전체 

제조업과 식품제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은 각각 

106.63, 127.19로 식품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산업임. 따라서, 전체 

제조업과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커질수록 식품제조업 부가가치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직관적인 결과로 판단됨.

	z 또한, 유형자산(자본량)의 증가는 2005년부터 2019년(Phase II, III)까지 식품산업 부

가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기

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가 식품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h 그러나, 2005년 이전에는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유형자산 보다는 종업원의 역량이나 기술, 조직 효율성, 브랜드가치 등 무형

자산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향후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신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z 다음으로, 원재료비 변화는 2000년부터 2010년(Phase I, II)까지 식품산업 부가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이후(Phase 

III)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h 일반적으로 원재료비 상승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원재료를 중간투

입물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가격 전가 행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김바우 

외, 2021). 예컨대, 기업이 생산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채산성(payability)은 악화될 것임. 반대로, 기업이 생산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판매량에 변화가 없다면, 원재료비 가격 상

승은 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생산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h 일반적으로 원재료비가 증가하면 부가가치는 감소하는데, 식품제조업은 가

격경직성(특히, 하방경직성 예컨대, 식품 가격은 하방경직성4)이 강한 업종

이기 때문에 원재료비와 부가가치 간 부(-)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h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식품제조업 세부 업종별, 분석 시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양자 간의 관계를 뚜렷하게 규명하

기 힘든 측면이 존재함. 따라서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

요가 있음.

	z 마지막으로, 2000년부터 2010년(phase I, II)까지 수출액과 식품제조업 부가가

치 간 정(+)의 관계를 가졌음.

	h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은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증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 자유무역협정 확대, 해외기업과의 적극적 제휴 확대 

등을 토대로 성장세를 확보한 바 있음. 

	h 최근에도 중국 및 아세안 등 신흥국 시장 성장과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글

로벌 수요 확대에 따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h 그러나 세 번째 시점(Phase III)에서 수출액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아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이전 시점 대비 미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z 먼저, 최근 시점(phase IV)의 생산가능인구와 모든 시점의 식품제조업 내 여성 종사

자의 증가는 식품제조업 고용 증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h 식품제조업의 세부업종별 평균 여성 종사자는 2000년 13,017명에서 2019

년 17,430명으로 약 33.90%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 전체 제조업 평균

(8.30% = (2000) 11,777명 → (2019) 12,755명)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임.

	h 다만, 식품제조업은 여타 산업 대비 특히 여성 임시 및 일용직과 40~60세 

인력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들은 주로 단순 가공, 생산 업무에 몰려있어 고

학력 여성의 고용은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김관수 외 2021). 

식품산업 구조변화 요인 분석

[표 2] 식품제조업 ‘생산’ 구조 변화 요인분석 결과 (고정효과(FE) 패널모형)

종속변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

구분 변수 Phase I
(‘00~’04)

Phase II
(‘05~’10)

Phase III
(‘11~’19)

 ① 인구구조
생산가능 인구 2.196

(1.947)
-5.389*
(3.008)

-2.641
(2.085)

여성 노동참여율 0.052
(0.092)

0.127
(0.141)

-0.032
(0.184)

② 생산구조

노동생산성 격차 0.215***
(0.045)

0.196***
(0.046)

0.235***
(0.048)

유형자산 변화 0.026
(0.026)

0.048*
(0.028)

0.051**
(0.023)

임금 변화 -0.003
(0.011)

0.013
(0.011)

0.022*
(0.012)

원재료비 변화 0.050***
(0.011)

0.030***
(0.010)

0.005
(0.007)

③ 통제변수

경기변동(실업률) 0.041
(0.113)

-0.162**
(0.069)

-0.083
(0.074)

물가상승률 -0.124*
(0.068)

-0.163**
(0.063)

-0.003
(0.019)

수출액 0.959***
(0.168)

0.414*
(0.213)

0.072
(0.150)

Constant
0.804**
(0.311)

F-statistics
5.350***
(0.000)

주: N = 200;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는 standard error. 

R2(within): 0.470

생산 구조변화 요인 분석결과

고용 구조변화 요인 분석결과

3) 본 연구에서의 노동생산성 격차는 평균 종사자수 대비 부가가치의 격차를 의미함. 4)  예컨대, 식품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원재료비의 감소 시에는 증가 시보다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 있음.



	z 노동생산성 격차는 식품제조업 전반적으로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세를 보였던 첫 

번째 및 두 번째 시점(phase I, II)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종사자수와 부(-)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h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생산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지만 

고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h 2000~2007년(phase I, II)은 IMF 이후 회복기 및 신용카드 대란 등의 영

향으로 식품제조업 노동수요가 감소한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가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z 분석 기간 동안 유형자산(자본량)의 증가와 종사자수는 식품제조업 고용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되었음.

	h 기업이 설비투자를 확대해서 유형자산(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과 상호보완성

이 있는 고용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심명규 외, 2017). 

	h 그러나 이는 산업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식품제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이기 때문에 공정 자동화나 기계설비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

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임.

	z 다음으로, 전년 대비 일인당 평균 임금 변화와 식품제조업 고용은 첫 번째 및 두 번

째 시점(Phase I, I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h 선행연구에 따르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 경제 상황, 고

용형태 및 고용규모별로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김태훈, 2019; 남종석·이근

기, 2018; 유진성, 2020). 이론적으로는 임금이 오르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용은 감소하게 됨.

	h 특히,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노동 일자리의 임금수준

을 보장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높아진 임금으로 인하

여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초과노동공급이 발생하고, 사회적 고용수준이 감

소할 수 있음(최경수, 2018).

	z 마지막으로, 수출액의 증가는 두 번째 시점(phase II)에서 식품제조업 고용 창출에 유의

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h 일반적으로 수출 확대는 고용과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식품제조업

은 2000년대부터 라면, 쌀가공식품(예, 즉석밥, 떡볶이), 소스류 등 K-FOOD

를 대표하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해 왔음.

	z 다만, 세 번째 및 네 번째 시점(Phase IV)에서는 수출액과 식품제조업 고용 간 관계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식품제조업 수출의 고용창출 효과

가 이전 시점보다 평균적으로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h 김관수 외(2021)에 따르면, 식품제조업 고용 증가 기여율 상위 5개 업종(‘15~’19)

은 설탕제조업(+48.4%), 도시락제조업(+28.5%), 음료제조업(+26.3%), 과채가

공업(+25.8%), 육류가공업(+19.7%) 순으로 모두 기계화율이 높은 업종임.

	h 따라서, 식품제조업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는 농식품 가공시설의 기계화 및 자

동화로 인한 노동의 대체(노동절약적으로 전환)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음.

	z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구조변화 여부와 시점을 통

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검정하고, 시점별로 인구구조, 생산구조 및 거시경제 요인 

등이 식품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음.

	h 실증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향상, 유형자산, 임금 상승, 원재료비 변화, 수출액 

증가 등이 식품제조업 생산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생

산가능 인구와 식품제조업 내 여성 종사자수 증가, 원재료비 변화, 수출액 증

가 등이 식품제조업 고용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h 특히, 분석 기간 동안 식품제조업 내 여성 노동참여율의 증가가 1% 유의수준

에서 종사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산업 고용 

구조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z 생산 측면에서는 식품제조업과 전체 제조업 모두 200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전체 제조업은 최근 10년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반면 식품제조업은 고성장을 이루어 왔음.

	h 고용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제조업 성장(부가가치 증가)에

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고용 효과는 횡보하였고, 특히 식품제조업은 신용카

드 대란 등 외부 충격에 따라 고용 감소세를 보였음.

	h 금융위기 이후에는 식품제조업과 전체 제조업 모두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으

나 최근에는 제조업의 산업 성장과 고용 순창출이 동반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식품제조업은 인구(가구)와 소비 변화에 따른 산업 성장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z 본 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① 고령 및 여성 고용 창출 여력이 있어 정책적 지원 필요 

	h 최근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고용량은 감소하는 ‘고

용 없는 성장’이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는데, 식품제조업은 양질의 고용 창출 

여력이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요약 및 시사점

[표 3] 식품제조업 ‘고용’ 구조 변화 요인분석 결과 (고정효과(FE) 패널모형)

종속변수: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부가가치 ()

구분 변수 Phase I
(‘00~’04)

Phase II
(‘05~’10)

Phase III
(‘11~’19)

① 인구구조
생산가능 인구 2.196

(1.947)
-5.389*
(3.008)

-2.641
(2.085)

여성 노동참여율 0.052
(0.092)

0.127
(0.141)

-0.032
(0.184)

② 생산구조

노동생산성 격차 0.215***
(0.045)

0.196***
(0.046)

0.235***
(0.048)

유형자산 변화 0.026
(0.026)

0.048*
(0.028)

0.051**
(0.023)

임금 변화 -0.003
(0.011)

0.013
(0.011)

0.022*
(0.012)

원재료비 변화 0.050***
(0.011)

0.030***
(0.010)

0.005
(0.007)

③ 통제변수

경기변동(실업률) 0.041
(0.113)

-0.162**
(0.069)

-0.083
(0.074)

물가상승률 -0.124*
(0.068)

-0.163**
(0.063)

-0.003
(0.019)

수출액 0.959***
(0.168)

0.414*
(0.213)

0.072
(0.150)

Constant 0.804**
(0.311)

F-statistics 5.350***
(0.000)

주: N = 200;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하며, (   )는 standard error. 

R2(within): 0.470



	h 식품제조업은 여타 산업 대비 특히 여성 임시 및 일용직 및 고령화 인구 비중

이 높은 편인데, 이는 여성 고령화 인구의 고용 창출에 경쟁력이 있음을 의미

함. 다만, 주로 단순 가공, 생산 업무에 몰려있어 고학력 여성의 고용은 부진

한 측면이 있음.

② 새로운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는 기민한 대응 필요 

	h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간편식 수요 증가, 웰빙 및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인구 증가에 따른 비건(vegan) 열풍, 탄수화물에서 단백질 위주의 소비 전환 

등 식품 소비 트렌드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이

는 식품 산업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h 국내 식품제조업의 지속 성장(부가가치 증대)와 이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서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자의 새로운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

부 및 기업 차원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함.

③ 산업 내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 필요 

	h 식품제조업은 최근 10년 사이 외형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세부 업

종별로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격차가 있을 수 있음.

	h 예컨대, 최근 수요가 높은 품목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업종(예, 기타식품, 사

료 제조업 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상대적으

로 영향력이 하락한 업종(예, 유지제조업)도 존재함.

	h 이러한 관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 세부업종별 분석을 통해 생

산과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또는 하락하는 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h 김관수 교수(02-880-4727), kimk@snu.ac.kr

	h 김채리 연구보조원 (02-880-4735), cherrykim@snu.ac.kr

	h 박지용 연구보조원 (02-880-4735), jy.park@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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